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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자기(self)에 한 체험*

 김   선   진             권   호   인†

전주 학교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이 경험하는 ‘자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자살적 자

해 경험이 있는 성인 진입기 여성 10명을 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한 후 현상학적 질

적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의 자기로 ‘가정에서 내팽개쳐져 쪼그라든 

자기’, ‘또래 집단에서 거부되어 홀로인 자기’, ‘아프고 약한 부끄러운 자기’를 확인하였다. 

현재의 자기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자기’,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자기’, ‘감추어진 

자기’, ‘몸으로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를 확인하였다. 미래의 자기로 ‘성장하여 타인에게 도

움을 주고 싶은 선명한 자기’, ‘막막하고 흐릿한 자기’, ‘아픔에 머물러 있으려는 자기’를 확

인하였다. 자기의 맥락에서 비자살적 자해는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비자살적 

자해’, ‘자기의 확인을 통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비자살적 자해’, ‘자기를 훼손시키는 

비자살적 자해’의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20  성인 진입기 여성이 

체험하는 자기의 주요한 모습을 이들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탐색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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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자해는 중요한 사회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자해, 자살 시도

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가 2019년보다 감

소한 가운데 전 연령 에서 20 만 1,275건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이 1,195건으로 그중 

부분을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생명존중희

망재단, 2022).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

란, 개인이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신의 신

체에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

위를 말한다(Nock & Favazza, 2009). 자해는 날

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긋는 방식이 

가장 빈번하며, 그 외에 피부에 화상을 입히

거나 스스로를 때리는 등 여러 강도와 방법으

로 나타난다(Klonsky & Muehlenkamp, 2007). 정

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은 자해

를 자살행동장애와 구분하고 비자살적 자해를 

‘죽으려는 의도 없이 지난 1년간, 5일 이상 고

의적으로 자신의 신체 표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장애’로 명시하였다(APA, 2013). 국내 청

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해 경험

이 있는 청소년의 57.4%에서 자살사고가 동반

된다(탁창훈 등, 2017). 이를 고려할 때, 자해

를 하는 사람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처

함으로써 더 치명적인 자해와 자살을 방지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비자살적 자해에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 예로 고정희(2018)는 가정 

폭력 등의 반복적인 복합외상이 자기 비난으

로 이어져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또한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빈번하게 

자기 비난(Fliege, Lee, Grimm, & Klapp, 2009), 

자기 비하(Klonsky, Oltmanns, & Turkheimer, 

2003)를 보고한다. 이와 더불어 자해를 극복하

는 과정에 ‘긍정적인 자기 개념’, ‘자기 수용’ 

등 자기의 회복이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서미, 김지혜, 이태영, 김은하, 2019). 이

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자기(self)는 비자

살적 자해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self)에 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Oyebode, 2008/2018). William 

James에 따르면 자기는 심적 주체로서의 자기

(I)와 상으로서의 자기(me)로 나눌 수 있는

데, 주체로서의 자기란 경험을 조직하고 해석

하는 주체를 말하며, 상으로서의 자기란 나

라는 사람과 관련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Hamilton, 1988/2007). 이 정의를 고려할 때, 비

자살적 자해의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해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조

직하고 해석하며, 자신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Antonio 

Damasio에 따르면 자기는 생존을 위해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원시 자기(proto-self), 지금 

여기에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핵심 자기

(core-self), 핵심 자기를 기반으로 과거와 미래

의 차원을 더해 정체감과 개성감을 제공하는 

자서전적 자기(autobiographical self)로 구성된다

(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2022). 자

서전적 자기는 현상학자인 Dan Zahavi가 제안

한 ‘내러티브적 자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현상학의 관점에서 자

기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이며 행위는 내러티브

의 연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기는 

결국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Zahavi, 2014/2014). 여러 연구자들 또한 자

기(self)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며(Dennett, 1990; 

McAdams, 1993; Schafer, 1992; Schechtman, 2011; 

Vollmer, 2005) 자서전적 자기, 또는 내러티브

적 자기의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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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이야기를 확인하며 자기를 탐색한바 있

다(Sermijin, Devlieger, & Loots, 2008; Clark, 

2018). 이상을 고려할 때, 자기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포함한 

내러티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비자살적 자해와 자기(self)의 관련성에도 불

구하고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이들이 경험하

는 자기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연구는 제한

되어 있다. Breen, Lewis와 Sutherland(2013)는 비

자살적 자해에 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초

기 성인기 56명의 게시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일관

적인 자기를 경험하지 못하여 자신을 ‘자해하

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자기를 유지하는 전

략으로 자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자해에는 슬픔, 분노, 수치심, 자기혐

오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연구는 온라인 계

정 운영자라는 상자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글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상자가 경험하는 자기에 한 내러티

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방법상의 한

계가 존재한다.

국내연구에서 손자영(2020)은 여성 청소년을 

상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의미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과거 

여성이라는 이유로 몸을 통제당하는 경험을 

하였고, 자해에 자기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정체성 확립의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한 자해가 일종의 자기 드높이기 전략으로 작

용하여, 자존감과 자기 인식을 고양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는 비자살적 자

해의 의미를 검토하였지만, ‘자기’에 한 직

접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은 하지 않았고 연구 

상이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에 

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한 연구로 불안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의 58명을 

상으로 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존재한다

(Woodgate, Tailor, Tennent, Wener, & Altman, 

2020). 이 연구에서는 불안이 이들의 자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마치 자기가 조각으로 나뉜 

것처럼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불안을 

자기의 일부로 간주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또

한 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 채 타인을 

도왔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회적 가면을 쓰며 불편감을 경험

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기에 이들은 진정한 자기를 찾고자 

했으며, 언젠가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

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비자

살적 자해와 자기와의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

지만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를 

당사자의 언어적 진술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개인이 경험하는 자기가 자서전

적,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Fonagy et al., 2002/2022; Zahavi, 2014/2014)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과거와 현재의 삶

에서 경험한 자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상학

은 상의 내용보다 상이 나타나는 방식인 

현상에 한 철학적 분석으로, 세계-내-존재인 

주체가 자신을 투사한 것이 세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마음과 세계와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Zahavi, 2002/2022).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현상학의 원리를 다른 학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체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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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을 연구하여 현상, 그 현상을 경험하

는 주체, 주체의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상은 심리학적 구성개념인 

‘자기’라는 현상으로서, 인식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주체의 생활세계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현상과 주체,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방법

이 적당하다. 같은 이유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이 체험하는 자기(self)를 탐색한 

선행 연구(Hanai, Narama, & Tamakoshi, 2021; 

Woodgate, Tailor, Tennent, Wener, & Altman, 

2020)들은 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입기의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성인 진입기란 청소

년기를 떠나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났지만 아

직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미약한 10  후반에

서 20  중반의 초기 성인기까지를 지칭한다

(Arnett, 2007). 이 시기에는 광범위한 활동을 

하며 능력을 계발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

하면서 정체성이 확장되므로(Arnett, 2007), 자

서전적 자기가 활발히 재구성될 수 있다. 비

자살적 자해에서도 성인 진입기는 중요하다. 

비자살적 자해는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데

(APA, 2013) 초기 성인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

되어 지속되거나 반 로 중단되는 경로를 밟

는다(Whitlock, Eckenrode, & Silverman, 2006). 따

라서 비자살적 자해를 한 경험이 누적되어 있

고 향후 자해 지속 여부의 분기점이 되는 성

인 진입기의 자기는 탐색의 필요성이 있다.

자해 양상에는 성별 차이 또한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빈번

하게 자해를 보고하며(Kim & Yu, 2017) 자신

의 몸을 칼로 긋는 자해를 더 많이 하지만

(Brunner et al., 2014),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주류를 이루는 발달 이론

이 여성의 자기 형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

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발달 이론에 

따르면 자기 발달이란 타인으로부터 필수적인 

분리를 이루어내면서 독립된 개인이라는 내적 

감각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는 상호

작용 과정을 등한시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

으며 특히 여성 발달에는 그 로 적용되기 

어렵다(Jordan, Kaplan, Stiver, Surrey, & Miller, 

1991/2018). 여아는 주로 동성인 양육자와 지

속적으로 공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관계-내-

존재로서 자기를 발달시키는데, 이는 남아가 

어릴 때부터 경계감 있는 자기를 형성하도록 

격려받는 것과 조적이기 때문이다(Surrey, 

1997). 이와 같은 점을 고찰하며 자서전적 자

기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상은 여성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하는 성인 진입

기 여성의 자서전적 자기(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 진입기 여성이 

경험하는 비자살적 자해는 이들의 자서전적 

자기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이었다. 연구자는 여러 학 

게시판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

해 ‘자해 경험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모집문건을 게시하였다. 모집문건을 보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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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별 연령 주요 자해유형 첫 자해 시기

1 여 21세 칼로 긋기, 손톱으로 피부를 긁기, 다리를 꼬집기 15세

2 여 20세 칼로 긋기 18세

3 여 20세 칼로 긋기 15세

4 여 25세 칼로 긋기, 손톱으로 긁기 15세

5 여 22세 칼로 긋기 22세

6 여 24세 칼로 긋기 20세

7 여 21세 칼로 긋기, 이빨로 살을 뜯기, 몸을 때리기 20세

8 여 20세 칼로 긋기 18세

9 여 23세 몸을 때리기, 피부를 꼬집기, 목을 조르기 17세

10 여 22세 칼로 긋기 16세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구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을 상으로 사전 전

화 면담을 통해 ‘자해 사고 및 자해 행동 면

담(self-injury thought and behaviors interview; 

SITBI; Nock, Holmberg, Photos, & Michel, 2007)’

중 자해 행동에 관한 질문을 선택적으로 실시

해 비자살적 자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만 19–23세의 성인 여성

인 경우, 둘째, 최근 1달 내 비자살적 자해 행

동이 존재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3개월 내에 

자살 시도가 있었거나 자해로 인해 입원 치료

를 받았던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후 본 연구

의 목적과 취지, 연구 진행 방식에 해 상세

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 

인원은 총 10인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9–

23세였고 평균 연령은 21.7세였다. 주요 자해 

방법은 칼로 피부를 긋거나 베기가 많았고 자

해 빈도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2주 1회 이

상부터 2-3개월에 1회까지 분포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전북, 경남, 경북 등으로 

다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

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차

연구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합의

하여 일시를 정한 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1주일 간격으로 약 1시간씩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면담 중 녹음이 이루어졌고 녹음 

파일은 이후 전사 작업을 통해 문서화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학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jjIRB-211215-HR-2021-1217)을 받았다. 

Colaizzi는 연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던지는 질문 내용은 연구 참

여자에 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의

해 근본 성격이 규정된다고 하였다(이남인, 

2014). 본 연구자는 성인인 개인이 체험하는 

자기는 현재를 인식하는 핵심 자기를 기반으

로 과거와 미래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자서전적 자기(Fonagy et al., 2002/2022; Zahavi, 

2014/2014)라고 보았으며, 이에 기반하여 참여

자들이 체험하는 자기(self)에 초점을 맞춘 질

문을 던지며 반구조화 방식의 면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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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면담 질문은 ‘최근 일어난 일 중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경험이 있나요?’

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타인이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나요? 과거엔 어떠했나

요?’ ‘최근 몸과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나요? 

몸과 관련한 과거의 경험은 어떠한가요?’ ‘미

래에 어떠한 사람이고 싶나요?’ ‘자해를 처음 

했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자해를 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 한 느낌과 몸의 감각은 

어떠한가요? 하고 나서는 어떠한가요?’ ‘면담

을 하며 생각해보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 

같나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 참

여자의 면담 내용에서 경험의 의미를 기술

(description)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자료 분석

법으로 개개인의 독특성과 전체 참여자의 공

통 경험 중 무엇을 드러낼지에 따라 Giorgi 

(1970), van Kaam(1967), Colaizzi(1978) 등의 방법

이 있다. 이중 Colaizzi(1978)의 방법은 먼저 연

구 전제를 설정하고 그 형식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을 드러내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적 자기의 

개념을 연구의 전제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

의 자기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서전적 자기에 

한 전체 참여자의 공통 경험을 확인하려 하므

로, Colaizzi(1978)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한 전체적인 감각

의 획득을 위해 녹음 파일에서 전사된 각 참

여자의 전체 기술(protocols)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후 각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서 의미있는 진

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 후 이를 일반

화해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였다. 이후 주

제(theme)를 선정하고 주제모음(themeclusters)으

로 묶은 후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하였으며

(김분한 외, 1999), 이때 범주는 자서전적 자기

를 드러내기 위해 시간 순서를 따랐다. 이후 

도출된 주제(theme)의 의미를 파악해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6)의 연구의 타당

성 확보 과정을 고려하여, 연구자, 연구 참여

자, 독자 또는 검토자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근거 

확충을 위한 자료 원천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

러 문헌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서, 각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후 전사 자료를 

송부하여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분석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 1인이 도출된 주제를 검토하여 연

구 결과와 해석의 신뢰성에 해 참여자의 견

해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에서 비자살적 자해 연구 보조

원으로 근무하는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3인과, 

비자살적 자해를 연구해 온 임상심리전문가이

자 교수인 1인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

결  과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과

거, 현재, 미래의 자기와, 비자살적 자해와 자

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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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자기

가정에서 내팽개쳐져 쪼그라든 자기 

또래 집단에게 거부되어 홀로인 자기

아프고 약한 부끄러운 자기

2. 현재의 자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자기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자기

감춰진 자기 

몸으로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

3. 미래의 자기 

성장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선명한 

자기 

막막하고 흐릿한 자기 

고통에 머물러 있으려는 아픈 자기 

4. 자기와 비자살적 자해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비자살적 

자해 

자기를 확인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비자살적 자해

비자살적 자해로 인해 훼손된 자기 

표 2. 연구 결과 요약

과거의 자기

가정에서 내팽개쳐져 쪼그라든 자기

10명의 참여자 모두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불행했다고 하였다. 이들의 가정환경은 이혼

이나 재혼 등으로 불안했던 가정부터 가정의 

테두리는 일정했으나 학업에 해 심한 부담

을 지운 가정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참여자들

이 가정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고, 자

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측면에서 

생애 초기에 이들이 경험한 가정이 이들이 자

기(self)에 주었던 영향은 공통점이 있었다. 참

여자들은 상황에 해 자신을 탓하는 부모를 

보며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느끼고 미안

해하거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정에서 외

롭게 버텼다. 이들은 아동기에 당당하게 존재

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고 문제

가 있다고 느껴 주눅이 들고 움츠러드는, 쪼

그라든 자기를 경험하였다.

“시 에서 자꾸 아들 아들 바래가지고 

아빠랑 임신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유치원 때부터 내가 사

고를 치거나,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 컵을 

떨어트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나

는 너 때문에 정말 살기가 싫다, 너가 태

어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 지금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참여자 1) 

“(엄마 아빠) 둘이 계속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렇게 막 만나느라 새벽까지 전화해

도 아무도 전화 안 받고 초등학교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 맨날 집에 아무도 없

어 가지고. 그때는 TV도 삐 소리밖에 안 

나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맨날 울고, 그

때부터 쌓인 게 아직도 안 풀리는 것 같아

요” (참여자 6)

“좀 애가 애 답지 않다, 눈치를 많이 본

다, 약았다.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몇 번 듣고. 식탁에서 어릴 때는 이

렇게 탁 앉는 게 아니라 어른들 표정 슬금

슬금 보고 앉고 하니까 눈치 많이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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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돌린다고 말했어요. 중학교 때는 자기 

혐오,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

인데 태어나서 주변 어른들을 고생을 시켰

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서. 어른

들의 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고.” (참여

자 10) 

또래 집단에게 거부되어 홀로인 자기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

절 또래 집단에서의 자기를 취학 전 가정에서

의 자기보다 긍정적으로 회상하였다. 가정에

서 편안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집 밖에

서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 ‘초등학교 시

절에는 집 안과 집 밖이 좀 다른데, 집 밖에

서는 학교 들어가서 성격도 밝아지고 친구들

과 많이 놀고, 학교 다니고 학 에서 좀 벗어

나고 나서는 지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

데’ (참여자 5)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된 이후 부분의 참

여자들은 자신이 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구설수에 오르며 또래 집

단 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했다. 생애 초기

에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헤아려지지 못한 

참여자들에게, 청소년기 또래 집단에서 거부

되고 배척된 경험은 이들이 위태롭고 조심스

럽게 형성해가고 있는 자기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히는 두 번째 화살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이며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홀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다.

“제가, 저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남 

듣기에는 솔직히 약간 ‘뭐야 얘?’ 이런 느

낌으로 말하는, 제가 말 표현력이 좀 부족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해서 저를 싫어하는 

애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중학

교 때는 인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부족

한 사람. 저 중딩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싹 다 왕따였었거든요. 말을 오해하기 

좋게 하니까.” (참여자 8)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어떤 사건이 있

었어요. 어떤 남자애 한 명이 저를 오해를 

했는데 그거를 풀지 않고 자기 친구들 한 

다섯 명을 모아 가지고, 저를 매장시키려

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페이스북 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어 가

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학교 3년 동

안 쌓았던 모든 인간관계를 싹 다 잃고, 

처음으로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집 밖에

도 못 나가고 일상생활도 못 하게 된 상태

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참여자 5)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학교를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되게 저에 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힘

든 일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왕따란 것도 처음 당해봤었고 소문의 주인

공이 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런 상

황에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는 없

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여자 1)

아프고 약한 부끄러운 자기

몇몇 참여자들은 어릴 때 자신의 몸이 약해

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만성적으로 몸

이 아프지만 부모에게 원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약한 사람으로 남다르게 우받았

던 경험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우관계

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몸이 아파진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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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자기는 쪼그라들고 홀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때로는 약하고 아픈 모습으로 어떻

게든 스스로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어렸던 이들은 자신의 약하고 아픈 몸과 고통

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기를 연결하지 못했으

며 단지 ‘내 몸은 자주 아프다’, ‘아픈 몸으로 

인해 힘들다’고 인식했을 뿐이었다. 이들의 약

하거나 무력한 신체는 이들의 약하고 무력한 

자기의 또 다른 표현이었으나 부모나 주변 어

른들, 그리고 이들 자신도 이에 해 인식할 

수 없었다.

“내 몸은 어떻다라는 경험에 해서는, 

저는 그건 너무 명확한 게, 제 몸에 해

서 저는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기

도 했고, 그래서 병치레도 되게 잦았고. 그

래서 입원도 많이 했었고, 특별한 일이 없

어도 그냥 갑자기 몸살이 나기도 하고 그

래서 수액 같은 걸 달고 살거든요. 제가 

워낙 병원 신세도 많이 지다 보니까 응급

실도 어릴 때부터 엄청 자주 가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서 주변 사람들

을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

든요.” (참여자 5)

“공황장애는 중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멀리해서 멀어졌는데 중학교 때 그 

친구만 보면 공황장애가 나왔었고 고등학

교 때도 같은 고등학교 가서 그 친구 얼

굴, 목소리 이런 걸 들리거나 보기만 해도 

공황장애가 있었고요, 뭔가 저한테 주목되

는 일이나 저로 인해 뭔가 딜레이 된다거

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공황장애가 왔었어

요” (참여자 9)

“체력이 일단 없어 가지고 피구도 못 

하고, 공으로 하는 건 제가 공을 무서워해

서 못 하고 달리기는 무조건 꼴등 나와서,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못 

뛰는 거예요. 절  못 하겠다고 하는데도 

‘너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해와’ 이러니

까 그 다음 시간에 학교도 안 가죠. 몸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뛰라고 그래요.” (참

여자 6)

재의 자기

연구 참여자의 현재 자기에 한 경험으로

는 공허감, 수치심, 감춤 등이 공통적으로 드

러났다. 이 경험들은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결핍을 느껴 공허하고, 그런 자신을 

혐오하게 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자해를 하는 식으로 상호의존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현재 자기의 특성을 보

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주된 경험 중심으로 

주제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자기

많은 참여자들은 여러 상황에서 텅 비고 공

허한 느낌을 보고하였다. 공허함은 다양한 감

정과 함께 나타났는데, 주된 감정은 외로움이

었다. 부분의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변화

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와 떨

어져 이전과 다른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며 다

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쪼그라들었던 공간은 비

어 있었다. 정서적으로 돌보아지지 못한 상태

에서 외롭게 생존해왔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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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며 자기를 탐색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를 모르고 다만 애

정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그런 자기가 

비어있다는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 부모님이 주는 애정이 잘 못 느

껴져서 그런가, 그냥 제가 뭔가 애정적으

로 항상 결핍되어 있어서 싫어요, 그게. 뭔

가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생겨도 

그 사람들이 제 애정의 할당량을 채워주기

를 바라는, 근데 한번 갈구하면 끝이 없더

라고요. 왜냐면 구멍 빵꾸난 것처럼 계속 

그 애정이 새어나가요. 친구들이 많아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공허해

요. 그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

지도 않고.” (참여자 3)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우울함과 공허함이 막 쏟아져오면 그때가 

이제 위험한 상태죠. 그럴 땐 분노로 가득 

차요. 분노와 죄의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나 나의 존재에 한 부정으로부터 기

인이 돼서 나뭇가지처럼 ‘이것 때문에, 저

것 때문에’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날에 그냥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참 좀 애매한

데 편안한데 공허해요. 되게 공허하고 그

냥 웃다가도 순간적으로 공허해지고. 저 

자신에 해 떠올릴 때의 느낌은, 저는 저

를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본인

의 장점을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없어요. 저를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

는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사람.” (참여자 

1)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성인이 되어 달라진 환경에서 다양한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확장된 경험을 한 이

들은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고 느끼며 이에 

해 강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하게 

규정짓기 어렵지만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결핍되어 있고, 그런 자신을 이해할 수

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느꼈다. 자신이 남

과 달리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마주

할 때, 무엇이 다른가, 어째서 다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타인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자신

에 한 혐오와 강렬한 부끄러움, 수치심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수치심은 신체상에 반영

되어 자신의 몸에 한 수치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첫 연애를 했었는데, 그 남자가 저를 

엄청 사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는 ‘이건 나한테 영

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느

낌 때문에 양가감정과 이질감이 진짜 컸어

요. 그리고 저를 되게 혐오했어요. ‘누군가

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데 그거를 왜 받아

들이지 못하지’ 이런 느낌. 그때부터 우울

하다고 느꼈고 자해나 약을 복용하기 시작

했어요.” (참여자 2) 

“나에 해 떠올릴 때 제가 느끼는 거

요. 저는 소위 말해서 쪽팔림, 부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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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끄러울 때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 있

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 쥐구멍에라도 숨

고 싶고. 제 몸을 떠올려도 비슷하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한테도 보여

주기 싫고 저도 좀 보기 싫고. 그래서 저

는 집안에서 거울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최 한 실내화를 신고 다닌다거나 양말을 

신고 있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

요.” (참여자 10)

“제가 많이 자존감이 낮기도 하고 그래

서, 내 몸에 해 가지는 느낌이 ‘너무 보

잘 것 없다. 통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

했던 애가 저보고 돼지라고 놀렸었어요. 

그걸로 충격받고 한 달 만에 15킬로를 뺀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랐었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자취를 시작하고 계속 배

달 음식만 시켜먹고 그러면서 살이 점점 

불어서 20  때부터 다시 그런 생각을 하

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9)

감춰진 자기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적 고

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

다. 한 참여자가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하

는데, 뭐가 비 이 될 게 없어서’ (참여자 3) 

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이들이 표현하

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 자체라기

보다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정서였다. 

이 사회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는 숨겨

진 채로 있어서 타인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정

서를 이해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탓을 하거나 청소년

기에 자신에게 위안을 주었던 또래들이 자신

을 배척했을 때도 정서를 누르며 홀로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이렇게 자라온 이들인 만큼 

타인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리라고 기 하기

는 힘들었다. 그렇기에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 즉 속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감추는 것은 이들이 삶에서 경험해온 것

을 고려할 때 적응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었다.

“저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약

간 전공병처럼, 이야기 들어주고, 직면시켜

야 할 때도 직면시키고 공감이 필요할 때

는 공감을 해주고 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제

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너 요즘 좀 안 좋아 보이

는데 무슨 일이 있어?’ 하면은 ‘아니 그냥 

요즘 변비야’ 이렇게 엉뚱하게 ‘나는 가끔 

너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많

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저는 뭔가 주변 사람에게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런 얘기

를 하는 게 상 방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막 믿지 

않으니까 뭔가 이걸 말하면 내가 얘네한테 

이런 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비 이 될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힘들 

때나 좀 많이 무너져 있을 때, 힘들 때 힘

들다고 뭔가 주변에게 털어놓고 ‘나는 사

실 진짜 이렇고 이러해, 나는 진짜 그래서 

뭐가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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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더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참여자 3)

“저는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없지는 

않은데, 제 인간관계를 보면 되게 넓고 얕

아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누군가한테 

좀 상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말 친구

가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든 걸 얘기

할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단둘

이 술을 마시고 좀 깊게 얘기를 하는 친구

들을 보면 항상 나는 좀 들어주는 입장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랑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아쉬웠던 

적이 사실 없어요.” (참여자 1) 

몸으로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

의 내적 고통을 신체의 여러 증상을 통해 외

부로 표현하고 있었다. 일부는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약 미 복용

시의 심한 통증이나 기타 신체 증상으로 약 

없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

신을 보며 괴로워했다. 참여자들 중에는 불안 

등의 심리적 상태와 신체적 증상의 긴 한 연

관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언젠가부

터 통증에 둔감해져 상처가 나도 크게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유기체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존재

이며 모든 정서 반응은 신체 반응을 동반한다. 

타인이 볼 수 없게 정서를 꼭꼭 감추더라도 

자신의 몸은 세상과 맞닿아 있기에 감출 수 

없으므로 이들은 신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사회에 표현하고 있었다.

“요새는 맨날 몸이 다 쑤시고 항상 뒷

목부터 해서 어깨 날갯죽지가 너무 뻐근하

고 항상 여기 위에 누가 올라타 있는 것 

같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요, 자고 일어

나면. 그리고 취침 전에 신경안정제를 안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심장이 아파서 깨요. 

또 약을 먹지 않고 24시간이 경과하면, 서

서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먼저 마

음 한켠에 자리를 잡다가 슬슬 정신이 좀 

사나워져요. 뭔가 다 분산되는 느낌. 너무 

산만하고. 나 자신을 정말 잃어버리는 듯

한. 내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빨리 약을 

찾아야 된다’라는 강박감 때문에 미친 듯

이 일단 약이 있을 만한 곳을 뒤져요. 그

리고 급하게 약을 먹고 나서 그냥 싹 누워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약간 울 때도 있어요. 

이런 내가 너무 싫어 가지고.” (참여자 4)

“저는 항상 그 전날에 숨이 안 쉬어지

고 엄청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항

상 그 다음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도 취소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

에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아파지더라고

요. 몸살이 난 것 같이 아플 때도 있고 근

육통이라든가 무기력에 잠겨버려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든가 진짜 몸살 오는 것처

럼 오한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컨디션

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참여자 10)

“최근에 좀 신기하긴 한데 자해를 떠올

리거나 그러면, 저는 한쪽 팔에만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반 쪽 팔의 똑

같은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볼 때만이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아파요. 뭔가 떠올

리거나 그러면 아픈 것 같고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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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팔인데, 자해한 뒤에 상처 난 그 느

낌이 그 로 나는. 되게 막 욱신거려요.” 

(참여자 5)

미래의 자기

참여자들이 그리는 미래의 자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  

초반으로 성인 진입기라는 발달 시기에 있었

으나 과거와 현재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달

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있었

다. 많은 참여자들은 성인이 되어 새롭게 자

신을 형성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

는 기 감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일부 참여자

들은 현재의 혼란이 너무 심하여 미래의 자기

를 그리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참여

자는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성장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선명

한 자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인기 초기의 특성

상 부분 원가족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스

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며 경제

적으로 상당히 독립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마음 놓고 기

댈 곳이 없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자신의 상황에 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그

러나 한편으로 원가족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던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원가족과의 

공간적 분리와 같은 제반 상황의 변화는 이들

이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고 

성장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새로이 자신을 만들어가

려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역

량은 큰 자산이 되고 있었다.

“제 인생은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그

게 옛날에는 되게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뭔가 인생을 그렇게 흐트려 놓은 것

도 내 잘못이고 그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

는 것도 나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와서는 그게 정리가 많이 됐었

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 그렇

게 살다가 학교 와서는 나름 이제 1등도 

해보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냥 공

부 잘하고 알바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간절히 사는 애인 것처럼, 어떻게든 내 인

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를 학

교 와서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참여자 

1)

“저는 좀 단단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니

까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었으

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든지, 최 한 제가 저 혼자 저를 다독인

다거나 제가 우울할 때 스스로 타고 올라

오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겪은 정도의 일

은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독립하고 공간

적으로 떨어지니까, 새어머니와 멀어지니

까 조금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처음 독립할 때는 되게 불안

정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기가 좀 지

나고 ‘나름 이렇게 해도 살아지네’라고 생

각이 드니까 어른들을 바라보는 거에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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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네, 나랑 똑같네’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그 부분에서 독립이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0)

“미래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믿

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카페 창업 같은 

거나 타투를 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나도 열심히만 하면 되겠는데’ 라고 모범

이 되고, 뭔가 저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

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되고 싶

어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20살 때부터 알

바하고 그럴 건데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제 친구들이 알바 처음 시작하

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9)

막막하고 흐릿한 자기

어떤 참여자는 현재 경험하는 혼란이 너무 

커 현재로서는 삶의 의미를 찾거나 미래의 자

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미래의 모습에 해선, 이전에 막연하

게 ‘나 나중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있죠. 그 했던 것들

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

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 갖고 있던 나에 한 인식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여서, 안 변한 것

은 수행하는 능력적인 것 있잖아요, 말이

나 글 같은 거. 그 외에 제 성격이나 마음

이나 나에 한 인식이나 삶을 하는 자

세나 생각, 사람들을 할 때 내 마음이나 

태도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요.” (참여자 5)

고통에 머물러 있으려는 아픈 자기

어떤 참여자는 현재의 고통에 머물러 있으

려는 마음을 표현했다. 고통이 만성화되어 자

기와 고통을 떼어놓기 힘들고, 고통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막 밝고 당당하

고 그런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가지고 이

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요. 힘든 건 싫거든요. 그런데 힘든 게 사

라지면 뭔가 나 한 명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뭔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

고, 계속 힘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엄마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괜찮아지면 안 된다고.” (참여

자 6)

자기와 비자살  자해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에 

한 탐색은 신체 상해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어긋나므로(Boccagno & Hooley, 2020) 

비자살적 자해의 이유는 관련 연구에 있어서 

주된 질문이 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비자살

적 자해의 동기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권혁진, 

권석만, 2017; Nock & Prinstein, 2004) 자기와 

관련된 자해의 이유와 결과는 충분히 논의되

지 않았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는 자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하는 것

은 비자살적 자해의 예방과 개입에 있어 중요

하다. 참여자들의 자기와 관련한 비자살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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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의미는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비자살적 자해, 자기를 확인하여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자해, 흉터를 남기고 

자기를 훼손시키는 자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서 나타났다.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비자살

적 자해

참여자들은 자기가 결핍되고 공허하다고 느

끼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바를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국 참여자들

의 자기는 자신과 주변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

다.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타인에

게도 이를 내보이기 어려운 참여자들은 비자

살적 자해라는 수단을 통해 심적 고통을 외부

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도 수용하기 힘든 내적 고통

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되었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해가 습관화가 되면서부터는 잘 드

는 칼로 이렇게 한번 싹 그으면 진짜 피가 

제가 처음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확 났었

어요. 그러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 정

말 시원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

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금 아프고 힘

들고 속상하고 정말 죽고 싶은데, 주위 사

람들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가 아프다는 거를 이렇게라도 남길 수 있

어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남기고 저는 일부러 막 피를 더 내

려고 하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

요. 제가 왜 불안한지 모르고 얼마만큼 불

안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해를 해

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막 사진을 찍고 그랬거든요, 어

디 SNS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걸 

보고 그랬어요. 다음날 되면 학교에서 제

가 자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쾌감을 얻기도 하

고,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그 사진을 들여

다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1)

“처음 자해를 했던 당시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는 스트레스 푸는 

거를 모르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내가 싫

으니까 나한테 상처를 입히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내가 나한테 보여주듯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해를 하고 나서

는 ‘그냥 차라리 이게 낫다. 내 스트레스

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 불똥

이 남들에게 튀기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내가 나한테 푸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

면 되게 안 좋은 생각인 거죠.” (참여자 3) 

자기를 확인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

는 비자살적 자해

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를 통해 고통을 

겪는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 과

정에서 고통의 완화를 보고하였다. 참여자들

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자해를 통

해 해소되었다. 타인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자기를 타인에게 내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자해

를 통해 스스로는 자기를 확인하고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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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됨으로써 자기가 겪는 고통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극심한 고

통은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 자해를 통해 주

체로서의 자기는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였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끼게 되었고, 객체로서의 자

기가 내적 경험과 동일하게 표상되었다. 

“저는 외롭다, 공허하다, 이런 감정들을 

채우려고 물리적인 그걸(자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끼면 신체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워지는데 물리적으로 

자해를 해서 피를 보거나 상처가 난 걸 보

면 그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장이 눌리는 느낌이나 숨이 가빠지는 증

상, 두통 같은 그런 감각이 해소되는 느낌

이 있었어요.

자해를 하면 그 순간에 약간 이거를 인

정받았다, 내가 힘들다는 걸, 내가 지금 몸

이 아프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내고 피를 봄으로

써 ‘나는 이제 힘들어 할 자격이 있다, 인

정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해소

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저는 되게 힘들거나 그러면은 목구멍

이 꽉 막히고, 되게 먹먹하고 그래서 음식

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쫙 해

서 피를 내면, 뭔가 답답하게 팽창하고 있

던 게 팍 터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피가 이렇게 팔로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

걸 보면서도 나는 지금 되게 울고 싶은데, 

울 힘조차 없는데 피가 흐르는 걸 보면 그

게 꼭 내가 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그 시원한 걸 계속 느끼고 싶어

서 팔을 밑으로 떨군 채로 잠을 잤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흉터를 가리기에 급급

했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는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었고,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내

가 타인에 몸에 상처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몸인데 이렇게 상처

를 낼 수 있고, 이렇게라도 내 마음 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참여자 1)

“일하는 곳에서 실수를 했다 치면은 그

냥 그러고 넘기면 될 거를 굳이 곱씹으면

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왜 자꾸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면서, 쌓이면서 쌓이면서 저에 한 분

노 그리고 죄의식. ‘나는 왜 뭣 하러 살아

서 이 고생을 하지’ 이런 느낌.

너는 죽어도 싸다, 맞아도 싸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피를 봐도 싸지’ 

하면서 굉장한 우울감과 분노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땅굴을 미친 듯이 파는 거예

요. 그래서 피가 맺히거나, 피가 흐르잖아

요. 그때 약간의 희열감이 느껴져요. 그제

서야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그제

서야 이제 제 정신으로 좀 돌아오고 ‘이만

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고 이제 

멈추는 편인데.” (참여자 4)

훼손된 자기

비자살적 자해는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히는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아 외

부에 드러낼 수 없는 방법이므로 비자살적 자

해가 참여자들의 자기를 훼손시키는 측면이 



김선진․권호인 / 비자살  자해를 경험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의 자기(self)에 한 체험

- 201 -

존재하였다. 비자살적 자해를 하고 피가 흐르

는 등 결과물을 보고 느끼는 순간에 자해는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잠시 후 자해

한 주변 흔적을 정리할 때는 ‘나 스스로 주섬

주섬 정리하면서 현타를 느꼈고’ (참여자 10) 

다음날 학교에 갈 때는 ‘팔에 토시를 하며 상

처를 가리기에 급급했다.’ (참여자 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해 상처를 타인에

게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따금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만 자신의 고

통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못했기 때문

이었다. 참여자들은 ‘다들 미쳤냐고, 왜 그러

냐, 무슨 이유가 있냐’ (참여자 2) 는 질문을 

받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딱히 아무 생각이 없었다’. (참여자 2) 평

소 속마음을 숨김으로써 감춰져 있는 참여자

들의 자기는 상처를 숨기느라 더욱 감춰야 할 

것이 되고 참여자들은 자해로 인해 훼손된 자

기를 확인해야 했다.

“흉터가 남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좋은데 이게 흉터

가 나면 어쨌든 지장이 있으니까, 팔을 이

렇게 공개를 못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래

서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자해

를 애증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면서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게 내 감정을 해소하는데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당연히 필요하

지 않은 요소고 잘못된 방법이고 하잖아

요. 그래서 되게 뭔가 애증하는 것 같아

요.” (참여자 2)

“이제 점점 깊게 하니까, 흉이 점점 심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팔에 다 

타투가 있거든요. 가리려고 타투를 했어요. 

근데 타투를 하고 나니까 그 팔에는 못하

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 팔은 너무 깨끗해

서 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허벅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못 보니까.” (참여

자 6)

“자해로 일단 급한 불은 끈 느낌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잖아요, 일단 

너무 아프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제약이 걸리고, 다쳤으니까. 그리

고 또 보면은 볼 때마다 떠오르고 마음이 

복잡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해를 경험하는 성인 

진입기 여성이 체험하는 자기(self)를 확인하여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과거, 현

재, 미래의 자서전적 관점에서 이들의 자기를 

검토하고 자해가 자기에 가지는 의미를 탐색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은 과거의 자기로 ‘가정에서 내팽개쳐져 쪼그

라든 자기’, ‘또래 집단에게 거부되어 홀로인 

자기’, ‘아프고 약한 부끄러운 자기’를 경험하

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학 , 방임, 

과보호, 통제적 양육과 같은 부모의 양육 태

도와 비자살적 자해의 관련성(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김수진, 2017; 성요안나 등, 

2019; 이수정, 김종남, 2020; Kim & Yu,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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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또래 괴롭힘과 비자살적 자해의 관련성

(박상미, 김정민, 2021)을 밝힌 것과 일치한다. 

종합적으로, 과거의 자기에서는 발달 과정

에서 중요한 인관계인 가정, 또래 집단에

서의 좌절 경험이 나타났다. 여성의 자기가 

관계 맥락에서 발달한다는 논의(Jordan et al., 

1991/2018)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 참여자들

은 적절한 자기감을 발달시키기 어려웠을 가

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체적으로 ‘아프고 약한 

자기’로 표현되었을 수 있다. 과거의 자기가 

겪었던 좌절 중,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 ‘남

자애 한 명이 저를 매장시키려고 마음을 먹

고’,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어요’ 

등,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 때문에 겪

어야 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

도 특징적이다.

둘째, 이들은 현재의 자기로 ‘공허한 자기’,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자기’, ‘감춰진 

자기’, ‘몸으로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를 경험

하였다. 이는 공허감과 비자살적 자해(Rallis, 

Deming, Glenn, & Nock, 2012), 자기 비난과 비

자살적 자해(김재희, 서경현, 2021; Hooley & 

Franklin, 2018; Lear et al., 2009)의 관련성을 밝

힌 선행 연구와 일관된다. 감춰진 자기는 감

정 표현 불능증이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 있다

는 선행 연구(박상미, 김정민, 2021)와 일관되

며, 몸으로 아픔을 드러내는 자기는 감정 표

현 불능증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화가 높은 비

율로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오수진, 신희

천, 2017)와 유사한 면이 있다. 현재의 자기에

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감춰진 자기’

이다. 가부장제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사회

에서 많은 여성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접어

들면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

현하지 않는다(Gilligan, 1990/2018). 이에 더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뿐 아니라 주

변 모두에게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를 철저히 

숨기는 전략을 택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에 이들의 인관계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이 ‘관계-내-존재’(Jorden et al., 

1991/2018)로서 자기를 바라본다고 할 때 관계

의 공허는 자기의 공허를 의미하게 된다. 한

편 일부 참여자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서가 지속적

으로 타인에게 반영되지 못했을 때 정서 이해

가 빈약해지고 불명확한 자기를 경험한다는 

논의(Fonagy et al., 2002/2022)나, 몸과 정서가 

주는 자극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 자

기 스스로도 점차 이를 무시하게 되기 쉽다는 

논의(Gilligan, 1990/2018)는 이를 지지한다. 

또한 본 참여자들은 남과 다른 자기에 해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치심은 타자

의 평가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Zahavi, 

2014/2014), 사회적 자원을 가지지 못할수록 

수치심에 노출되므로 권력관계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

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Rocco et 

al., 2013/2022). 이는 여성이 관계에 비중을 두

기에 사회적 압력에 취약한 한편, 평가받는 

자에 주로 속하므로 판단의 시선을 내면화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Rocco et al., 2013/2022).

셋째, 참여자들이 미래의 자기는 다양했다. 

김수진(2017)의 선행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삶

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자해 중단에 도움이 된

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Kool, van Meijel, & 

Bosman, 2009), 일부 참여자가 선명한 미래의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의 자해 중단

에 있어서 보호 요인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정리하고 현

재의 자기 역량을 인식하며 미래의 자기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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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인 진입기의 변화하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자서전적 자기를 재구성하며 서사적 정체성

(McAdams, 2011)을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참여자가 미래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이다. 본 연

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발달 환경 속에 여성으

로서 ‘관계-속-존재’인 자기의 형성에 어려움

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도움

을 주고 싶은 존재로서 미래의 자기를 그린다

는 점은 세상을 관계의 연속으로 파악하며, 

타인과 진심으로 관계 맺고 타인에게 기여하

고 싶어 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Jorden et 

al., 1991/2018)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와 정체성 발달의 맥락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검토한 Breen 등(2013)의 연구에 따르

면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 현

재, 미래에 걸쳐 일관된 정체성을 경험하지 

못하며, 자해가 이들에게 ‘자해하는 사람’이라

는 개인적 정체성과 ‘자해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하

였다. 손자영(2020)의 연구에서도 자해에 ‘공부

는 아무나 잘할 수 있지만 자해는 아무나 하

지 못한다’라는 위약적 자기 고양 효과가 있

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에

게 자해를 통한 정체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해에 한 양가감정을 뚜렷하게 표

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참여자

가 자해를 공개하는 온라인 계정 사용자, 또

는 청소년 집단인 반면 본 연구 참여자는 성

인 진입기 여성인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자기와 관련한 비

자살적 자해의 의미가 나타난 점이다. 우선 

‘자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비자살

적 자해’는 김수진, 김봉환(2015)의 질적 연구

에서 비자살적 자해에 ‘상처를 통한 자기 위

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한 면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비자살적 자해에 분명한 자기 확인의 의미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정서 및 신체 상태가 조

절되는 과정은 별개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손

자영(2020)의 질적 연구에서 자해에 ‘고통 속

에서 찾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자해에 고통받는 자

기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비자살적 자해를 

통한 자기의 확인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

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비자살적 자해가 

수치심, 분노 등 부정 정서 조절의 기능을 한

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으나(Selby, 

Nock & Kranzler, 2014) 그 기제는 명확하게 밝

혀지지 않았다(김수진, 김봉환, 2015). 본 연구

에서는 자해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과정

이 외부로 표현하거나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

웠던 자기의 확인 과정에 의해 일어날 수 있

음이 나타났다.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

자살적 자해로 인해 훼손된 자기는 김수진, 

김봉환(2015)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상처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점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손자영(2020)의 연구에서 자해의 결과 자기 몸

의 타자화가 일어나 몸의 흉터에 한 별다른 

후회나 자책하는 감정이 없었다고 한 것과 

조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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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참

여자가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면 면담에 비해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부분 기능 수준이 높고 협조적이었

으므로, 연구 지원자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이들은 성취 경험이 있고 자신

의 재능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20  성인 진입기 여성 전체에 

적용할 때 해석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자살적 자

해를 하는 20  성인 진입기 여성이 체험하는 

자기를 이들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

에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현재 20

 여성의 비자살적 자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

워졌으나 여성의 자기 발달에 중요한 상호의

존적 관계(Jorden et al., 1991/2018)는 오히려 약

화되고 있는 점(권정혜, 육설아, 우성범, 조현, 

2013), 또한 젠더에 따른 제도적 불평등은 많

이 사라졌지만 사회 규범에 상호 돌봄의 윤리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Gilligan, 1982/2020)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패

러다임 속에서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는 반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명확히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담 장면 등을 통해 이들이 

현재 진정으로 느끼는 내적 경험의 이해를 증

진시키고, 타인에게 이를 표현하고 이해받으

며 성숙한 상호 돌봄을 하는 관계를 형성해

감으로써 관계-속-존재로서 자기를 강화하도

록 돕는 임파워먼트(Evans, Kincade, & Seem, 

2010/2020)가 필요하다. 더불어 끊임없는 관심

과 촉구를 통해 관계성에 기반한 상호 돌봄의 

윤리가 사회 규범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Gilligan, 1990/2018) 비록 느릴지라

도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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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 Experience of Emerging Adult Women with

Non-Suicidal Self-Injury:

A Phenomenological Study

Sunjin Kim            Hoin Kwon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utobiographical self of emerging adult women with non-suicidal 

self-injury(NSSI).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 women aged 19 to 23 with experiences of NSSI 

within the last mon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qualitative dat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by the method of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their past 

self experiences included ‘the abandoned and shriveled self’, ‘the rejected and stand-alone self’, and ‘the 

sick and weak self’. Their present self experiences included ‘the empty self’, ‘the shameful and 

unacceptable self’, ‘the hidden self’, and ‘the self manifesting via the bodily pain’. Future self included 

‘the clear self which wants to grow up and help somebody’, ‘the hazy and blurred self’, and ‘the self 

which wants to stay in pain’. The meanings of NSSI in the context of the self included ‘NSSI as the 

physical confirmation of the suffered self’, ‘NSSI as the relief of the pain of the mind and body by 

confirming the self’, and ‘NSSI as the damage of the self’. The study explored the autobiographical self 

of the emerging adult women with NSSI through their language and discovered the NSSI as physical 

confirmation of the suffered self.

Key words : non-suicidal self-injury, self, autobiographical self, emerging adulthood, women’s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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